
한반도에는 남북한을 가르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비

무장지대가 있습니다.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비무장지대는 동서

냉전의 마지막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. 

그러나 전쟁이 버려 놓았던 이 땅을 자연이 되살려 놓았습니다. 이제는 사라져

가던 동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. 국제적 보호새인 두루미와 전 세계에

천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.

이곳을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전하는 지구촌 생태공원으로 보존

하고 싶습니다. 

평화, 평화만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

지구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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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도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,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

생각합니다. 

아무쪼록 오늘 모처럼 만나셔서 좋은 말씀 나누시고,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.

유익하고 기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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